	퍼실리테이터 토론 게시물 연습

	수업 적용 토론하기 연습: 의사소통을 위한 이메일과 인터넷 이용

	토론 프롬프트: 얼마나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지도자들, 영역별 전문가들, 세계의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인터넷 같은 ICT를 이용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게시하고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확장해보세요. 

	연수참가자 1: 내가 알기로 내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어떠한 종류의 ICT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은 집에서 ICT를 이용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십대 자녀들이 이메일 계정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학교의 통제하에 바깥 세계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블로그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지시사항과 가이드라인을 보내 학부모와 학생 모두 함께 앉아 블로그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수 참가자 2: 저도 연수 참가자 1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블로그가 외부 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성원들은 초대되어 “손님” 게시물을 작성하여 학생들의 질문이나 코멘트에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파일 등도 코멘트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교사 (또는 학생들) 또한 다른 평판이 좋은 블로그 중에서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언제라도 검색하여 코멘트를 읽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연수 참가자 3: 제 생각에 블로그는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중간 퍼실리테이터 게시물: 블로깅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수참가자 4: 여기에 몇 몇 제안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데이터를 공유 및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이펠 및 블로그를 활용하며, 영역별 전문가와 이메일을 교류하고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행해보세요. 

	수업 적용 토론하기 연습: 다양한 학습자 지원하기

	토론 프롬프트: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들 지원할 전략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의 강점과 재능을 지원할 방안을 토론하세요. 제목줄에는, 성, 인종, 학습 유형, 경제적 요구, 또는 영재아 또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지 등의 다양성의 유형을 확인하세요. 

	연수 참가자 1: 멀티미디어 도구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계발할 때, 학생들의 서로 다른 학습 유형을 반드시 제기하도록 하세요.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산출물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주거나, 학생들에게 그들의 강점에 기초하여 역할에 대한 선택권을 주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을 그룹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IC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실 밖 gis/gps, 디지털 카메라, 탐사기, 포켓용 컴퓨터, 핸드폰 

	연수 참가자 2: 연수 참가자 1이 정말 좋은 목록을 시작하여 다양한 학습 유형을 지원하는 핵심이 ‘선택’에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수 양상 또한 중요합니다.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등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은 더 많은 학생들의 범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연수 참가자 3: 제 생각에 다양한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핵심은 가능한 그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기준과 교육과정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언어 예술 과목을 예로 들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교육과정 기준이 특정한 문학 작품을 언급하는 일은 드문 대신, 문학 작품에 대해 사고하는 다른 방식을 제기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많은 책들로 가능합니다.   

	연수 참가자 4: 거의 모두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똑같은 주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Kathie Nunley 박사는 “층 교육과정?”이라는 책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합니다. 

	중간 퍼실리테이터 게시물: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각 연수 참가자들은 과제 선택권 및 높은 기대사항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유형을 지원할 수 있는 몇 몇 특정한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저 또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영재아에서 특수아에 이르기까지-의 요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모국어가 다른 학생), 독해 부진아, 저소득 가정 학생-우리들 학급에 이러한 학생들은 많습니다-들의 요구 또한 생각해봅시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연수 참가자 5: 우리반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그들의 집에는 ICT가 없습니다.  마커펜이나 색도화지도 없는걸요! 모든 학생들이 ICT에 접근할 수 없을 때 ICT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듯합니다. 가끔식, 저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발표용으로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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